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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서울시장 후보와 TBS 독립성 강화 정책협약 체결

23, 24일 진보당 송명숙 후보‧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협약 체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4.7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와 서울지역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번 정책협약은 서울

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독립성과 TBS 및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언론노조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3개 정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에게 서울시민 커뮤

니케이션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진보당 송명숙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

보와 각각 23일, 24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의힘은 언론노조의 정책협약 제안에 회신하지 않았다.

언론노조가 제안한 ‘전국언론노동조합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정책 제안’에는 △미디어재단 TBS 

이사 구성에 시민추천이사를 포함하도록 정관 개정 노력 △미디어재단 TBS의 제작과 편성의 독립 보장 

△미디어재단 TBS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후 직급, 직위, 급여 차별 점검 및 해소 노력 등

의 내용이 담겼다.

언론노조는 “지역언론이 지역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

성”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 언론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언론정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왔

다”며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미디어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지원 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한

다”고 덧붙였다.

23일 협약식에 참석한 송명숙 후보는 “지역방송 TBS가 지역 시민의 의사에 맞게 운영되고 권력으로부

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성

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협약식에서 “미디어재단 TBS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협약”이



- 2 -

라며 “정책협약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협약식에 참석한 후보자들에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방송이 권력에 의해 

장악됐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경험한 바 있다”며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TBS가 방송 독립과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일터로 성장하는 한편 시민 권리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 써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협약식 사진 다운로드

진보당 협약식: https://bit.ly/2NVKFUk

민주당 협약식: https://bit.ly/3riDo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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